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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중국산 품질불량 “요주의”
KOTRA, 출시 브랜드 400개 이상 … 무료제공 콘돔 시장 12억元

에이즈 환자만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에서 성병과 임신 예방을 막는 콘돔의 품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광둥무역관이 현지업계를 파악한 결과, 중국의 주요 콘돔 생산기업는 중국기업 7사와 외국기업 1사 

등 8곳에 불과하지만 시장에 출시된 콘돔 브랜드는 4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콘돔 전문 생산기업이 아닌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기업이 대거 제품생산에 나서고 있어 콘돔 품

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인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2003년 콘돔제품에 대해서도 품질마크(QS)를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공고

했으나 행정 당국간 협조 미흡으로 제품에 대한 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콘돔 유통기업들은 일부 부적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브랜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콘돔 가운데 불과 2元(300원)에 불과한 제품이 대량 발견되는 것을 보면 

콘돔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의 철저한 단속에 의존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중국의 콘돔산업 규모는 22억元(약 330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일반 

내수시장이 4억元, 수출이 6억元, 정부 조달이 12억元 가량이다.

중국 정부는 급증하는 에이즈와 에이즈바이러스(HIV)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위락 장소에서 콘돔을 무

료로 제공하는 등 일반기업을 상대로 콘돔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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